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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직업정

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

킬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17명(응답률 94.6%)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6%

였다. 직업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대학생활적응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로의

직업정체성을 높여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에서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

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vocational identity, adaptation in a nursing school, 

and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to examine their interrelationships, and to investigate 

predi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35 nursing students in D city 

who were survey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6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from 317 participants 

(response rate 94.6%) were analyz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vocational identity.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vocational identity. These three factors explained 50.6% of the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Due to the high turnover rate among new nurses, it is critical that nursing students have a 

vocational identity as nurses. In order to improve vocational identity, nurse educators should consider helping students 

to adapt to nursing college, and to become satisfied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Keywords : College adaptation,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major, Vocat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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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한국은 청년층 실

업률 13.1%[1]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

의 입시 경쟁은 크게 과열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배출하는 대학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20,200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 하고 있다[2]. 그러나 각 병원마다 퇴직을 원하는

간호사들이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병원간호사의 이직률

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규간

호사의 이직률은 35.5%에 달한다[3]. 이러한 이직 원인

은 간호사 개인․대인관계․직무․조직․국가 특성 등

의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4] 무엇보다도 주

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 취업 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로서의 ‘Reality Shock’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신규

간호사가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직업정체성을 형성

하지 못한 채 간호 실무에 투입되게 됨으로써 낮은 직업

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5], 

이렇게 높은 간호사 이직률은 국가의 사회적 비용 부담

을 증가시킬 것이다. 

직업정체성은 국내 선행 연구에서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직업정체성은 직업

(職業)과 정체성(正體性)의 합성어로 직업은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고,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

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6]이다. 이에 반해 진

로(進路)는 ‘앞으로 나아갈 길’[6]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정체성은 개인 경력의 목표, 능력, 교육적 흥

미,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7]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활동이나 흥미, 능력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반면에, 진로정체성 개념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

존재의식 등 진로에 대한 인지적인 면, 성격-정서적인 면

과 실제적인 행동의 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8]. 따라서, 진로정체성은 자아개념과 더 연관성이

깊고 광범위한 개념인 반면에, 직업정체성은 ‘자신의 적

성과 능력에 따라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에 대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직업적 영역에 보다 국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나 진로

정체성으로 표기된 국내 선행연구라 할지라도 Holland, 

Gottfredson, & Power [7]의 직업정체성 측정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직업정체성으로 표기하였다. 일

반적으로 진로정체성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전인 중〮

고등학생 시절에 정립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중한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간과되어 대학생 시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간호대학생

의 경우에는 이미 진로를 결정한 상태로서 대학 생활에

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은 간호대학에서 발달하

기 시작하고,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역할전이와

관련성이 깊으며, 실제로 직업정체성이 낮은 수준의 간

호대학생은 간호대학 중도탈락율이 증가한다[9].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은 대학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간호직을 수행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력개발의 주요 요소이자 사회적 적응의 핵심

으로, 심리적 안녕과 삶의 만족 정도와도 연관성이 깊다

고 볼 수 있다[10]. 

임상실습은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

를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동시에 간호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이며[11],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임상

실습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12]. 

직업정체성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 모호성에 직면했을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결정능력을 갖게 하고 이

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13], 간호학생이 새로

운 환경인 대학이나 임상현장실습에서 실습에 적응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은 졸업 후 간

호사로서의 직업적 소명, 성취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14],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도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는 직업정체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직업정

체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정체성과 자아존중감[5,15], 진로정체성과 전공만족

도[16], 진로정체성과 대학적응[17] 등으로 단편적인 연

구에 그쳤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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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체성,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와의 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

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으로는 간호사 이직률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

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를 알아보고 직업정체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3, 4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17명(응답률 94.6%)

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직업정체성

직업정체성은 Holland, Gottfredson, & Power[7]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 영역 중

VI (Vocational Identity Inventory Scale)을 Kim[1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Kwon[19]이 간호대학생의

Vocational identity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채점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

업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19]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0이었다.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20]가 제작한 학

생적응도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Lee[21]가 번안 및 수정하고 Ju[22]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적응(5

문항), 사회적 적응(5문항), 정서적 적응(5문항), 신체적

적응(4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5문항)으로 총 2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개발당시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α 는 0.88이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3]이 개발한 도구와

Lee[24]이 개발한 도구를 Lee, Kim과 Kim[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 6개 하위

(실습교과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 만족도 6문항, 실습

지도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 만족도 3문항)영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3이었다.  

2.3.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26]이 개발하고 Lee[27]가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 4개의 하위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

-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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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

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9이었다.

2.4 자료수집

D 지역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에 참

여했던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할 것에 서면 동의한 학생 335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기간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이었으며, 

목표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2T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계산하였

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와 15개의 투

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199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335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부적절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317부(응답

률 94.6%)를 분석하였다.

2.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승인

(1041490-20161010-HR-004)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쉬

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 익

명성 보장,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5-7분), 

연구 참여시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만 설문응답자가 제공

하는 정보는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

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연구 참여자 권리

에 관해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따른 서면동의서와 설

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도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 과

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

정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대상

자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

정체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

도가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여자 274명(86.4%)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152명(47.9%), 4학년 165명(52.1%), 나이

는 만 20-21세 109명(34.4%), 만 22-23세 120명

(37.9%), 만 24세 이상 88명(27.8%)으로 나타났다. 종교

는 무교 176명(55.5%), 기독교 88명(27.8%), 천주교 32

명(10.1%)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 86명

(27.1%), 양호 211명(66.6%)이었다. 주거형태는 자취

197명(62.1%), 부모님과 거주 88명(27.8%), 기숙사 19

명(6.0%) 순이었고, 경제수준은 좋은 편 203명(64.0%), 

어려운 편 103명(32.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 때문에 150명(47.3%), 적성과 취

미가 맞아서 95명(30.0%),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로 44

명(13.9%)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평점 2.0~2.9 52명

(16.4%), 평점 3.0~3.9 212명(66.9%) 이었다. 교우관계

는 매우 좋은 편 27명(8.5%), 좋은 편 279명(88.0%)으로

나타났고, 실습만족은 매우 만족 21명(6.6%), 만족 261

명(82.3%), 불만족 31명(9.8%)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

도 및 직업정체성

3.2.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9±(0.50)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사회적 적응’이 평균

3.55±(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에 대한 애착’ 

3.46±(0.62)점, ‘정서적 적응’ 3.24±(0.77)점, ‘신체적 적

응’ 3.10±(0.64)점, ‘학문적 적응’ 평균이 3.02±(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살펴보면 ‘나는 대학에 들어

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었

다’(M=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최근 들어 피

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R)’(M=2.30)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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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66±(0.49)

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인식만족’이 3.82±(0.70)점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 3.66±(0.56)점, ‘교과만족’ 

3.49±(0.64)점, ‘관계만족’ 평균이 3.49±(0.68)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는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

움이 된다’(M=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 도서

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M=3.91), ‘우리 부모님은 나

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M=3.84), ‘교수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M=3.28)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42±(0.46)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실습환경만족’이

3.62±(0.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평가만족’ 

3.61±(0.63)점, ‘실습교과만족’ 3.58±(0.64)점, ‘실습지도

만족’ 3.45±(0.57)점, ‘실습시간만족’ 3.34±(0.79)점, ‘실

습내용만족’ 평균 2.99±(0.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

별로는, ‘실습장소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적절한 긴장감

Variables N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ocational identit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43 3.41±0.52 1.703

(.090)

3.63±0.53 -.351

(.725)

3.43±0.51 .239

(.811)

2.73±0.48 .130

(.896)Female 274 3.27±0.49 3.66±0.48 3.41±0.45 2.72±0.44

Grade
Junior 152 3.18±0.50 -3.849***

(.000)

3.63±0.47 -.795

(.427)

3.34±0.46 -3.057**

(.002)

2.64±0.42 -3.187**

(.002)Senior 165 3.39±0.47 3.68±0.51 3.49±0.45 2.79±0.46

Age(yr)

20-21 109 3.25±0.49
.587

(.557)

3.66±0.45
.019

(.981)

3.40±0.44
.091

(.913)

2.67±0.41
1.667

(.190)
22-23 120 3.31±0.49 3.66±0.54 3.42±0.43 2.72±0.45

≥24 88 3.31±0.50 3.65±0.46 3.43±0.53 2.78±0.48

Religion

Protestant 88 3.33±0.52

1.246

(.292)

3.73±0.50

1.052

(.381)

3.45±0.46

1.211

(.306)

2.81±0.45

1.648

(.162)

Catholic 32 3.34±0.53 3.59±0.56 3.55±0.48 2.74±0.60

Buddhist 18 3.46±0.52 3.67±0.35 3.41±0.65 2.57±0.37

Non 176 3.24±0.47 3.63±0.48 3.38±0.44 2.69±0.41

Other 3 3.29±0.45 3.87±0.39 3.24±0.50 2.62±0.62

Health level

Good 86 3.50±0.49a

23.403***

(.000)

3.71±0.49
1.173

(.311)

3.51±0.44a

5.331**

(.005)

2.82±0.45b

5.323**

(.005)
Moderate 211 3.25±0.46b 3.65±0.49 3.40±0.46b 2.70±0.43ab

Poor 20 2.75±0.38c 3.53±0.44 3.16±0.48b 2.49±0.47b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88 3.35±0.48

1.131

(.270)

3.69±0.51b

4.020**

(.008)

3.46±0.48

.923

(.430)

2.71±0.44

.582

(.627)

Housing alone 197 3.25±0.51 3.60±0.48b 3.38±0.45 2.71±0.46

Dormitory 19 3.42±0.39 3.96±0.44a 3.48±0.42 2.76±0.38

Other 13 3.28±0.53 3.82±0.37ab 3.53±0.51 2.87±0.32

Economic 

level

Very good 3 3.18±0.33b

2.963*

(.032)

3.46±1.39

1.195

(.312)

3.33±0.51

1.669

(.174)

2.71±0.71

.605

(.612)

3.69±0.48 3.45±0.47 2.74±0.44Good 203 3.35±0.51a

3.59±0.48 3.34±0.42 2.67±0.45Poor 103 3.18±0.45b

3.62±0.49 3.53±0.58 2.75±0.44Very poor 8 3.17±0.53b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cademic score 17 3.14±0.55b

2.654*

(.033)

3.43±0.63b

3.245*

(.013)

3.29±0.55

2.139

(.076)

2.60±0.40c

4.739*

(.001)

95 3.42±0.45a 3.78±0.51a 3.51±0.42 2.86±0.45ab
Aptitudes

Employment 150 3.24±0.49ab 3.59±0.45ab 3.36±0.49 2.65±0.44abc

Advice 44 3.23±0.54ab 3.66±0.45ab 3.41±0.40 2.62±0.42bc

other 11 3.27±0.57ab 3.74±0.51a 3.54±0.41 2.90±0.20a

Academic 

score

2.0~2.9 52 2.98±0.48c

22.232***

(.000)

3.48±0.46c

11.344***

(.000)

3.29±0.47
2.374

(.095)

2.58±0.45b

9.310***

(.000)
3.0~3.9 212 3.29±0.46b 3.64±0.47b 3.45±0.45 2.70±0.41b

≥4.0 53 3.58±0.48a 3.91±0.50a 3.42±0.49 2.93±0.49a

Friendship

Very good 27 3.70±0.48a

14.480***

(.000)

3.80±0.44
1.297

(.275)

3.58±0.42
2.061

(.129)

2.90±0.49
2.808

(.062)
Good 279 3.26±0.48b 3.64±0.50 3.41±0.46 2.70±0.44

Bad 11 2.89±0.38c 3.63±0.40 3.32±0.50 2.62±0.3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good 21 3.58±0.69a

8.833***

(.000)

3.97±0.55a

14.974***

(.000)

3.68±0.38a

24.253***

(.000)

2.97±0.55a

8.422***

(.000)

Good 261 3.31±0.45ab 3.69±0.43ab 3.47±0.42a 2.74±0.40ab

Bad 31 2.94±0.56b 3.20±0.59b 2.87±0.34b 2.42±0.59bc

Very bad 4 2.99±0.20b 3.25±0.38b 2.90±0.67b 2.36±0.45c

*p<.05, **p<.01, ***p<.001                                                                                        Scheffe test : c<b<a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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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M=3.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평

가기준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 준다’(M=3.86) 순으로 높

았다. 또한, ‘임상실습 시 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만

반복한다(R)’(M=2.24)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2.4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2.72±(0.45)

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직은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 않는다(R)’(M=3.00)가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에 관하여 자신이 없다(R)’(M=2.94),

‘간호직에 대해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인가를알아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R)’(M=2.93)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나는 현재 간호학에 대한 나

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있다고생각한

다(R)’(M=2.30)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전공만

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직업정체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학년

(t=-3.849, p<.001), 건강상태(F=23.403, p<.001), 경제

수준(F=2.963, p<.05), 간호학과 선택동기(F=2.654, p<.05),

성적(F=22.232, p<.001), 교우관계(F=14.480, p<.001), 

실습만족(F=8.83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좋은 편인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

고, 교우관계가 좋은 편일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대학

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주거형태(F=4.020,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3.245, p<.05), 성적(F=11.344, p<.001), 실

습만족(F=14.97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학년(F=-3.057, p<.01), 건강상태

(F=5.331, p<.01), 실습만족(F=24.25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학년의 경우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임상실습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체성은 학년(t=-3.187, p<.01), 건강상태(F=5.323, 

p<.01), 간호학과 선택동기(F=4.739, p<.01), 성적

(F=9.310, p<.001), 실습만족(F=8.42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학년이 3학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정체성이 높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실습에 만족할수록 직업정체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

도 및 직업정체성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

족도, 직업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활적응은 전공만족도(r=.440, p<.001), 임상실습만족도

(r=.436, p<.001), 직업정체성(r=.670, p<.001)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

는 임상실습만족도(r=.454, p<.001), 직업정체성(r=.49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직업정체성(r=.451,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Variable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major

.44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436*** .454***

Vocational 
identity

.670*** .493*** .451***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17)

3.5 대상자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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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6%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108.742, p<.001). 또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

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2.140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

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는 대학생활적응(β=.524, p<.001), 전공

만족도(β=.202, p<.001), 임상실습만족도(β=.131, p<.01)가

직업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

상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Variable B SE β t

College 

adaptation
.471 .041 .524 11.373***

Satisfaction of 

major
.184 .042 .202 4.34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27 .045 .131 2.822**

R²=.510, Adj.R²=.506, F=108.742***, p=.000, Dubin-Watson=2.140

**p<.01, ***p<.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Vocational Identity 

(N=317)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

로는 간호사의 이직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설계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29±(0.64)점/5점

으로, 간호보건계 1, 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Jeon [28]의 연구에서 평균 3.19점보다 높았고, 1학년에

서 4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9]의 연

구 3.34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학

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아진다는 Lee

와 Jeon [28]의 연구결과 보다는 3학년보다는 4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Choi [29]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학년, 

건강상태, 경제수준, 간호학과 선택동기, 성적, 교우관계, 

실습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대학생활적

응에 있어서 입학동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입

학 동기는 성적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는 Lee와 Jeon [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별로는 ‘사회적적응’이

3.55±(0.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문적적응’이

3.02±(0.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적응’ 요인은 교

우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 요인 중에서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

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항에서는

2.62±(0.9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학문적

적응’ 요인은 학습에 대한 영역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간

호대학생이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Cha와

Lee [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

대학생은 학과 공부이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학과 공부와 대외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

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평균 3.66±(0.49)점/5점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Lee [27], Lee [31]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점수 보다 낮았다. 하위 요인별로는 ‘인식만족’ 평

균점수가 3.82±(0.70)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

과는 Lee[31]연구에서 ‘인식만족’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동일하다. 문항별로 보면, ‘졸업 후의 진로에 지

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만족’ 영역의 ‘전공도서는 배울 만

한 가치가 있다’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은 자신이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

며, 간호학 공부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는 있지만 배울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

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야 할 것이다. 전

공만족도는 주거 형태(기숙사), 간호학과 선택 동기(적성

과 취미 고려), 성적, 실습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주거형태 중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자취나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Choi 

[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대학의 경우, 신입생 때는 원하는 학생 모두가 기

숙사에 입사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

은 학생이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므로 기숙사 거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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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

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교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Cho i[29]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따라서, 고교 성적이나 취업 가능성과 같은 객관

적인 데이터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최선

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3.42±(0.46)점

/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 Park, Lee와 Gu [32]의 3.23점, 3, 4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 [14]의 연구 결과 3.36

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이 학

년, 건강상태, 실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Kim과 Lee [14]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 성적, 교우관계와 임

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Jeon과

Kim [33]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동료관계, 건강상태, 입

학동기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학동기나 성적, 교우

관계가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

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 요인

별로는 ‘실습환경’ 3.62±(0.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

습내용’ 만족도가 2.99±(0.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Lee, Kim과 Kim [25]연구에서 ‘실습환경’ 

3.02점, ‘실습내용’ 2.60점, Park, Lee와 Gu [32]연구에

서 ‘실습환경’ 3.23점, ‘실습내용’ 만족도 2.56점과 비교

해 볼 때 평균 점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실습내

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했다. 

‘실습내용’ 영역 중 특히, ‘임상실습시 주로 단순하고 기

능적인 일만 반복한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실

습 중 때때로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가 그 다음으로 낮

은 점수를 보이는 것도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목

별 실습, 실습 장소에서의 학생 수 배치, 집담회 장소의

준비 등과 같은 실습환경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지침

에 따라 잘 마련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지만, 학생이 환자

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것이 최소화되고 단순 관찰

이나 활력징후 측정만을 할 수 있는 임상 실습내용임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1,000시간 이상으

로 규정되어 있는 임상실습 시간 자체만을 고수하기보다

는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시간의 확대와 같은 효율적인

임상 ‘실습내용’ 만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Sun, Gao, Yang, Zang과 Wangs [34]은 임상현장

의 새로운 방문자인 간호학생은 소진의 주요 영향요인인

역할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게 되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했을 때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환영받고 존중받을 때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잘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며[35], 임상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에 대

한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36]. 간호학생에 있어서 임상실습만족도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

을 위한 임상현장· 교육· 행정 등의 간호계 전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생의 효과적인 임상멘토

링을 위한 열쇠는 멘토쉽 질을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37], 임상현장에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질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정체성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72±(0.45)점[총점 평균 38.08±(6.3)점]이었다. 이러한

점수는 Kwon [19]의 연구에서 총점 32.08~34.50점 보

다 높은 점수이다. 또한,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한 Cho와 Lee [5]연구에서의 평균 2.67점 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정체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승한다는 Oh와 Lee [17], Lee [38]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도 3학년보다 4학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직업정체성은 학년, 건강상태, 간호학과 선택

동기, 성적, 실습만족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정체성은 학업성적, 간호학과

선택동기, 대학생활만족도, 간호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Nam과 Lee [15]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또한, Cho와 Lee [5]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입

학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본 연

구와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업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입학동기에서 적성고려보

다는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직업정체성이

낮고, 정체성이 낮을수록 졸업 후 이직률이 높다고 밝히

고 있으나, 입학 후에는 조정 불가능한 변수이다. Gong 

[39]연구에 의하면,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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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공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적 동기로 선택한 전

공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의 욕구가 충족되어 자신

의 선택이 내면화되어야 하고, 목표와 통합될수록 진로

정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족 등의 의미

있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지지받는다면 외적 동기로 선택한 행동을 내면화

하는데에 도움이 되며, 관계에서의 욕구충족 경험을 통

하여 간호학생의 직업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외적 동기를 통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이라도

학과 친구, 부모 등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

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담 시 이용하는 지도교수

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

족도, 직업정체성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성과 정(+)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 직업정체

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직업정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

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적응력이 높았다는 Cho[16], Oh와

Lee [17]연구 결과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다는 Lee, Kim과 Kim [25], Lee [31]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론 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반드시 병

행되어야 하는 간호학의 특성상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

은 임상실습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지는[31]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 경로모형 분석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이 임상실

습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직업정체성은 임상실

습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는 Kwon과

Kwag [40]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

업정체성은 직업몰입도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전

적으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Cox, Bjornsen, 

Krieshok와 Liu [41]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가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도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50.6%였다. 직업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대학생활적응이었으므로, 결국 직업정

체성을 잘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입학 초기부터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에는 낙관적

태도, 전공만족, 학업성취도, 자신감, 성적 등이 중요하

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28], 대학과 간호학과 차원에서

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Kimmel [42]은 간호대학에 진학하기 전 단계

에 있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직업 프로그램

(vocational nursing program)이라는 일종의 오리엔테이

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

춘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특히 중도탈락률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전에 다음 학기에 이뤄질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고 학기 중간에 중간평가

를 시행함으로써 재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지

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학

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그것은 결국엔 간호사로서

의 직업정체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

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인식만족’이 증가할수록 직

업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Lee [38]의 연구에

서는 진로정체감은 현재 진로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미래의 진로성공기대감이 높을수록 높았다고 지적

하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진로상담이 진로선택 및 결정

의 만족도와 진로성공기대감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 즉, 간호대학생이 진로정체감 수준이 타 학과에 비해

높음은 진로성공기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공만족도

하위 요인에서 ‘인식만족’ 영역이 특히 높은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

하위 요인에서는 특히 ‘실습지도만족’이 증가할수록 직

업정체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습지도만족’ 요인은

임상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되는 영역으로서 임상실습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아존

중감, 자아정체성, 전문직업관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학

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직업정체

성과 간호전문직관과 상관성이 있다는 Kim과 Park [12]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임상실습현장에서의 폭력성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직업정체성과 간호전문직관이 낮아

지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과정을 통하여 임상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에서의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을 때 이직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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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Sun, Gao, Yang, Zang과 Wangs [34] 연

구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올바로

갖는 것은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명확한 직업정체성은 성공적인 역할 전이, 직업에 대

한 흥미와 일치, 일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41] 만큼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

상실습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

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

으로,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직업

정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실 있는 실습내용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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